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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ure 1. Pedestrain flow at 30 seconds. (a) with 30% slow people, (b) without slow peopl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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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혹은 비상상황시의 피난 유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 왔다. 

하지만, 실제적인 인적사고의 위험성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연구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. 본 연

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입자유동 시뮬레이션 기법인 이산요소법을 이용하여 비상상황시의 피난 유

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. 비상상황시의 보행자의 속도 분포가 피난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

레이션하여 이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. 이산요소법은 기존의 세포자동자법(Cellular Automata)과는 

달리 막힘현상 등의 재현이 가능하다. 비상상황시 탈출하는 보행자의 종류는 다양하다. 남학교 또

는 유치원 등과 같이 특정 구성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쇼핑몰, 기차역 

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구성원이 다양하다.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보행자 70%와 노약자와 

같이 일반인의 1/3 가량의 속도를 가지는 30%의 보행자가 공존하는 공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

진행 하였다. 특히, 탈출에 분리한 보행자들이 입구 주변에 주로 분포 하고 있을 경우에 탈출에 어

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하였다. 

 

Figure 1.은 탈출 시작 30초 후의 스냅샷이다. 보행자들은 초기에 좌측의 통로와 연결된 홀에 위

치 하다가 탈출한다. (a)는 30%의 느린 보행자들과 함께 탈출한 경우이다. 느린 보행자들 때문에 

일반 보행자들의 탈출도 늦어짐을 발견 할 수 있다. 하지만 우측 상단 복도의 윗쪽 부분을 활용하

여 앞의 느린 보행자를 앞지른 보행자도 있다. 이러한 느린 보행자의 영향 때문에 탈출에 걸리는 

시간은 당연히 증가 하였다. (b)의 경우 모든 보행자가 탈출 하는데 약 41초 가량 걸린다. 하지만 

(a)의 경우 49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. 여기서 (a)의 경우 일반 보행자의 1/3 속도로 이동하는 느

린 보행자까지 모두 탈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0초 이상 걸린다. 하지만 이는 두 경우를 비교하

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(a)의 경우에서 일반적인 속도를 가지는 보행자가 모두 탈출 하는데 

걸리는 시간으로 비교 하였다. 즉, 출구 쪽에 분포한 느린 보행자들은 다른 보행자들의 탈출을 방

해하고 이는 탈출 시간에 약 20%가량 증가를 가져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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